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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는 지금

세계는 지금 하나의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다. 그 

문제가 자국에서 자국민에 의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

기에 해결이 쉽지 않다. 따라서 각국에서 갖는 위기의

식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.

지난 29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당 대표직

을 사임했다. 2000년 4월부터 맡아온 기독민주당

(CDU) 대표직에서 18년 만에 물러나는 것이다. 총리

직은 임기(2021년)까지만 수행하고 차기 총선에 출마

하지 않겠다고 밝혔다. 메르켈 총리는 2005년 총리

에 당선된 후, 지난해 9월 총선 승리로 네 번째 총리

직을 맡았다.

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기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기독

사회당이 잇달아 패배한 뒤 내린 결단이다. 사임 발표 

하루 전인 28일 기민당은 헤센 주 선거에서 28% 득

표에 그쳤다. 이는 직전 선거에 비해 11%포인트 이상 

떨어진 득표율이다. 앞서 2주 전에 열린 바이에른 주 

선거에서도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(CSU)은 이전 선

거에 비해 10%포인트 떨어진 저조한 득표율을 얻어 

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했다.

메르켈 총리가 대연정의 지지를 잃은 주요인은 난민 

정책 때문이다. 특히 지난 7월, 다른 유럽연합(EU) 회

원국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을 임시 수용하는‘난

민환승센터’를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 인근에 세

우는 방안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아온 메르

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.

향후 총리로서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

에 없다. 메르켈 총리가 EU를 이끄는 능력이 상당히 

제한될 것이며 이탈리아 재정 위기, 유럽 국가들에서

의 포퓰리스트 정당 득세, 브렉시트(영국의 EU 탈퇴) 

협상 등 여러 현안 대응에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

인다.

따지고 보면 영국이 유럽연합(EU)에서 탈퇴(Brexit)

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. 유럽연합 공동법에 따

라 EU 가입국 국민들은 통제 없이 각국으로의 출입

국이 자유롭다. 이주가 자유롭다보니 EU 가입국 가

운데 동부유럽 국가들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사람들

로 인해 영국에 많은 사회문제 및 치안문제들이 발생

하기 시작했으며, 이주자들의 저렴한 인건비로 자국

민 실업율이 매우 높아졌다. 결국 대다수의 영국인들

은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원하게 되었고 국민투표

를 거쳐 브렉시트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.

미국도 중미에서 시작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난

민행렬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.   

“캐러밴 절대로 미국 못 들어온다.”도널드 트럼프 대

통령은 지난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멕시코를 

통해 미국 국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중남미 이민자 

집단‘캐러밴’을 막기 위해 국경에 1만5,000명의 병

력을 배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.

본래 캐러밴은 사막이나 초원 등지에서, 낙타나 말

에 상품을 싣고 떼를 지어 먼 곳으로 다니면서 각 지

역의 특산물을 사거나 파는 상인을 가리키는 말이다. 

최근에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가리키는 말로 더 

많이 사용되고 있다. 캐러밴은 마약, 폭력, 살인 등의 

범죄나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미국으로 진입하려는 

과테말라,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의 이주민 행렬이다. 

2013년부터 시작된 캐러밴은 2018년 급증했고 전 세

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.

현재 미국 국경으로부터 8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

있는 캐러밴이 국경 가까이 오려면 앞으로 몇 주일 더 

걸릴 것으로 예상된다. 그들이 미국을 향해 오고 있

는 목적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망명 신청을 하려

는 것이다. 온두라스, 과테말라 등에서 가난과 범죄

로 물든 본국을 버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나선 

캐러밴의 대열은 7,000여명으로 불어났다가 지금은 

반 정도가 중도 탈락해서 3,500명 정도만 남았다. 31

일에는 엘살바도르에서도 2,000명이 미국을 향한 캐

러밴의 대열에 합류했다.

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. 제주도에 집단으로 들

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이 481명에 달한다. 이들 

중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. 다만 인도

적 체류를 허가 받은 자는 362명이다. 나머지는 이의

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 과연 체류를 허가 

받은 예맨인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

떠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. 근

본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

하고 한국사회가 받아들일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. 

인도주의에 입각해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. 아니

면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

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제적인 비난을 무

릅쓰고 막을 것인가. 각국이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어

떤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된다.

타운뉴스 칼럼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5

커뮤니티 소식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6,17,21

나는야 1.5세 아줌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8

전문인 칼럼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2,23,50

미국 법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5

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7

지금 서울에서는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29

함께 생각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5

IT/ 과학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7

요리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9

부동산, 경제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1,43

깔깔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4

한인업소 안내지도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6,48,62,64,66,67

그림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7

여성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9

세상에 이런 일이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4

연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5,57

Domestic/ 주간운세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6

중고차, 안내광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8,59

업소탐방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60

영화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63

제 1236호 목차
타운뉴스


